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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여성주의 정체성 차

원(수동적 수용, 폭로,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에 의해 조절된 분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20∼30대 여성 387명을 대상으로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 일

반 건강 설문지,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척도, 상태 분노 척도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의

결과는 SPSS 22.0과 PROCESS MACRO 2.16(Hayes, 2012)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분노가 매개할 때,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이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절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의 수동적 수용은 분노

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적 관계를 강화했으며, 폭로는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적 관계

를 약화시켰다. 새김-감화와 통합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적극적 헌신의 경우 그 수

준이 높아질수록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적 관계를 약화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으로 인한 여성의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상황에서 상담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차별,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심리적 디스트레스, 여성주의 정체성,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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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국적, 젠더, 나이, 종교, 언어, 피부

색, 성적 지향,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다면

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Tajfel(1978)의 사

회적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에 자신을 동일시하고 편향되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사회 내 다양한 집단 간

권력의 차이로 인해 차별로 드러나기도 하는

데,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정체성

으로는 여성 젠더 정체성을 들 수 있다. 여성

에 대한 성차별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데, OECD(2017)에 따르면 한국은 직장 내

성차별 경험이나, 성별 임금격차 등의 지표가

OECD 최하위권에 있었으며(OECD, 2017), 한

국여성민우회(2017)의 보고서에서 많은 여성들

은 노골적인 성차별뿐 아니라 성 역할 고정관

념으로 인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

했다(한국여성민우회, 2017). 이 같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사회에 늘 존재했으나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점화된 여성혐오 논란

(최영지, 2017) 이후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사

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해당 사건의 피해

자와 비슷한 연령대인 20∼30대 여성들이 여

성으로서의 자신과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 여성주의에 대한 큰 관심을 보

이기 시작했다(권인숙, 2017). 이전 시대에 비

하여 한국에서 성별에 따른 교육 기회는 평등

해지고 있으나, 현 20∼30대 여성들은 성차별

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를 직면한다는 점에

서 분노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사회에서 마주하는 현 20∼30대 여성들만의

성차별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별히,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은 분노를 느

낄 수 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같

이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반응을 받았을 때

주로 일으키는 감정이 분노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분노 감정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이어

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성차별 자체가 줄어

들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

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성차별 경험을 재해

석하고 분노를 새롭게 인식하며 표현하는 방

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여성주의 정체성이 성차별로 인한 분

노를 해석하는 인식의 틀이 될 수 있기에 분

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성차별 경

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으로 조절된 분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여성들은 다양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 임금, 승진

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구조적 성차별이나

성희롱과 같은 명백한 성차별뿐만 아니라, 성

차별이 거의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은밀

하고 모호한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는 미묘한

성차별까지도 경험하고 있다(한국여성민우회,

2017; Sue, 2010). 특히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

험하는 미묘한 성차별은 불쾌하고 모욕적이나

그 형태가 미묘하여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더

욱더 사회적으로 드러내어 그 특성과 부정적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까지 국내에 소개되어 있던 성차별 연구에서

의 성차별 개념은 그 형태가 명백히 두드러지

는 성희롱이나 성차별에 국한되어 있어(김혜

숙, 윤소연, 2009) 여성이 실제로 경험하는 미

묘한 성차별 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묘한 성차별은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Gender Microaggress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일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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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언어적, 행동적, 환

경적인 성차별로, 여성에 대하여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것”(Nadal, 2010,

p.158)을 뜻하며, 기존의 명시적인 성차별뿐만

아니라 미묘하고, 보이지 않는 형태의 성차별

을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다(Sue,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를

통해 여성이 전통적인 성 역할을 따라야 한다

는 압박을 포함하여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미

묘한 성차별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척도는

여성의 활동범위를 집으로 제한하는 것이나,

자기주장이 강한 여성을 드세다고 규정하는

것, 여성을 남성이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 등의 하위요인을 포함한다(Judson,

2014). Judson(2014)은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지금까지의 성차별 척도들에 대한 비교 연구

를 통해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가 기존

의 명시적인 성차별 척도와 같이 심리적 디스

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설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두드러진 성차별이

여성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

며(Fischer & Holz, 2007; Pavalko, Mossakowski, &

Hamilton, 2003; Swim, Hyers, Cohen, & Ferguson,

2001), 최근 Sue 등(2009)은 미묘한 성차별이

두드러진 성차별보다 여성의 정신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묘한 성

차별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명시적으로 드러

내는 온건한 태도와 여성이 경험하는 불쾌한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느낄 뿐 아니라, 이러

한 혼란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차별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대응할지 확실히 하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서는 미묘한 성차별

인 온건적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이 명백한 성

차별인 적대적 성차별을 받은 여성과 비교했

을 때 무능력함과 관련된 사고를 더 많이 보

고하였으며(Dumont, Sarlet, & Dardenne, 2010),

이러한 실험 결과는 미묘한 성차별이 명백한

성차별보다 더 해로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직접적으로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를 사

용한 연구에서도 이전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erthick, 2015; Judson, 2014). 이와 같

이 성차별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경험할 수 있

는 심리적 어려움을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디

스트레스(Psychological Distress)로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 때 심리적 디스트레스란 스트레스

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고통스런 반

응 내지는 불유쾌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Mirowsky & Ross, 1989). 현재 국내에서는 다중

차별을 받는 여성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신

학진, 2010; 예정은, 2017), 직장 내의 성차별

에 대한 연구(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 2017; 한인희, 2015)로 연구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거나 성차별주의적 태도(심미혜,

2013; 윤병해, 고재홍, 2006)만을 측정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30

대 한국 여성이 실제로 당면하는 일상적인 미

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

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미묘한 성차별 경험은 어떤 과정

을 거쳐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까?

선행 연구자들은 성차별과 여성의 정신건강

사이의 매개 요인으로 자존감(Fischer & Holz,

2007), 통제감(Landry & Mercurio, 2009), 자기

-침묵(Hurst & Beesley, 2013), 자기-대상화

(McLaughlin, 2017), 정당한 세상에 대한 신념

(김은하 등, 2017)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제안

해왔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성차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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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분노를 호소하고 있고(곽아람, 2017),

미묘한 성차별이 분노를 야기한다는 연구자들

의 주장에도 불구하고(Bosson, Pinel, & Vendello,

2010; Swim et al., 2001), 미묘한 성차별로 인한

분노 감정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연결되는지

를 탐색한 실증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

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분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여성의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Klonoff &

Landrine, 199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노가 미

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

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미묘

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에서 분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노는 부정의, 권리 침해, 자신과 자신의

신념 및 가치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강하고

불편한 감정이며(Davila, 1999), 동시에 부정

의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게 하는 동인이다

(Bernardez, 1988). 따라서 사회적 차별과 분노

는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불법적이고 부정적

인 대우와 같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는 당사

자는 공통되게 분노를 호소한다(Miller, 2001).

여성 역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상처받고 무엇

인가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분노

감정을 느끼며(Miller & Surrey, 1990), 선행연구

에서도 여성이 미묘한 성차별을 경험했을 때

갖는 주된 정서가 분노로 나타났다. 예로 여

성 대학생이 일상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후 분

노와 우울의 정서를 보고했으며(Swim et al.,

2001), 양가적 성차별 경험과 정서적 회복 시

간의 관계에 대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분노

및 역겨움의 정서로부터 회복하는 데 은밀한

성차별이 명백한 성차별보다 더 긴 시간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Bosson et al., 2010).

또한 분노가 억압되거나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 분노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 여성에게 분노는 사회 문화적 관습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 즉 “금지된 감정

(outlaw emotion)”으로 여겨졌기에 억압되는데

(Jaggar, 1989), 이럴 경우, 여성은 분노의 원인

을 외부에서 찾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잘못되

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보았다(Miller, 1983).

이같이 여성이 분노 감정을 부인할 경우, 이

는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Fischer & Good, 2004; Munhall, 1994), 분노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 또

한 잃게 된다(박경, 2003). 반면, 분노가 과도

하다고 여겨질 경우 부정적인 자기개념이나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며, 언어 및 신체적 공

격성을 일으키거나, 직업상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다(Deffenbacher, 1992). 더욱이 분노하는

여성은 타인으로부터 ‘히스테리를 부린다’와

같은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어(Meyers, 1997),

부정적 대인관계로 인한 여성의 심리적 디스

트레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미

묘한 성차별은 분노를 유발하고, 분노는 심리

적 디스트레스를 예측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분노가 미묘한 성차별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미묘한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이 분노를 느

끼고 이 분노가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연결될

수 있으나, 만일 여성이 성차별로 인한 분노

를 개인적 차원에서 재정의하고 대처하게 하

는 여성주의 정체성이 발달될 경우 분노와 심

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이 성차별로 인한 분노를

재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하게 하는 데 개인의

여성주의 정체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조절변

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주의(Feminis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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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시대의 흐름과 사람에 따라 다르나,

Hooks(2017)는 여성주의를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끝내려는 운동”으로 정

의했다(p.18). 이러한 여성주의자로서의 태도와

가치를 자신의 태도와 가치로 인식하는 것이

여성주의 정체성이다(Downing & Roush, 1985).

여성주의 정체성이 발달하면 여성이 성차별을

당한 상황을 사회 정치적 상황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성차별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타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Rederstorff &

Levendosky, 2007),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여성주의 정체성이 보호요인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

성이 긍정적인 여성주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발달적 과정을 개념화한 Downing과

Roush(1985)의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 모델을

통해 여성주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 모델(Downing

& Roush, 1985) 5단계 중 수동적 수용(Passive

Acceptance)에 있는 여성은 개인적, 제도적, 문

화적 편견과 차별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부정

하며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쉽게 받아

들인다. 폭로(Revelation)에서는 여성이 성차별

과 같은 삶의 위기를 통해 여성으로서의 자신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며, 사회 구조에

속았다는 것으로 인한 분노를 느낀다. 새김-감

화(Embeddedness-Emanation) 차원에 있는 여성들

은 자신의 성 감수성이 증가하였으나 이와 불

일치하는 사회를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자

신이 속해 있는 기존 문화와 관계가 자신을

억압한다고 여긴다면 그곳에서 탈피하려고 한

다. 통합(Synthesis)에 있는 여성은 여성으로서

의 긍정적 측면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를 자

신의 특별한 성격 특성으로 통합시켜 긍정적

이고 현실적인 자기 개념을 형성한다. 마지막

으로 적극적 참여(Active Commitment)에 있는

여성은 새롭게 형성된 정체성으로 성 역할의

초월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사

회 변화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여성주의 정체

성 발달 척도가 연구자들에게 의해 지속적으

로 연구되면서(Bargad & Hyde, 1991; Moradi &

Subich, 2002; Rickard, 1989), 여성주의 정체성의

단계가 순차적으로 넘어가지 않으며(Hansen,

2002; Moradi & Subich, 2002), 개인의 하위 요

인을 종합하여 한 개인을 하나의 단계로 측정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보다는 여성주

의 정체성 차원(dimension)이라는 용어(Fischer &

Good, 2004)를 사용하고자 한다.

비록, 직접적으로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

스의 관계에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이 조절

하는지를 검증한 선행 연구는 없었으나, 여성

주의의 분노 경험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관

련된 선행 연구를 통해 해당 관계를 인지적

관점과 행동적 관점으로 나누어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여성주의 정체성은 분노 경험

의 귀인을 살필 수 있는 인식의 틀(cognitive

framework)이 되기 때문에 여성주의 정체성 차

원에 따라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가 달라질 수 있다(Landrine & Klonoff, 1997).

Weiner(1985)에 따르면 분노 감정은 나에게로

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로 향할 수 있다.

만일 한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처우의 원

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면 개인은 대부분

그 사람에게 화가 날 것이나, 그것이 자신을

향하게 될 경우 개인은 대부분 자신에게 화가

나게 된다. 혹은, 부정적인 대우가 어떤 집

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분노의 원인을 개인적인 것으로 가져가기보

다 사회적 차별로 가져가게 된다(Hans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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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senberg, 2006). 개인이 집단에 대한 동일시

를 통해 차별의 인지적 귀인을 달리 할 수 있

듯이 여성이 여성주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성차별 경험으로 인한 분노를 어떻게 느끼

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Moradi & Subich, 2002). 선행 연구에서는 수동

적 수용 차원의 경우 성차별 경험 이후에 심

리적 디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Moradi & Subich, 2002), 이는 성차

별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이 없을

때 더 큰 심리적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Landrine & Klonoff, 1997). 즉 Downing과 Roush

(1985)가 제안한 여성주의 정체성의 상위 단계

(통합, 적극적 헌신)가 높은 경우, 성차별 경험

에 대한 분노 감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으나, 성차별이나 편견을 경험할 때에 여성

주의는 인식의 틀을 제공하여 자신의 경험을

개인적인 것으로 귀인하지 않게 해줄 수 있다.

반면 여성주의자 정체성의 하위 단계(수동적

수용)의 여성은 성차별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스키마의 부재로 삶에서 성차별 경험을 개인

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즉, 타인의 부

정적인 태도나 행동은 자신이 부족하고 역겨

운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게

되어 결국 자기 조소를 하게 될 수 있다

(Landrine & Klonoff, 1997).

둘째, 여성주의 정체성은 분노 감정에 대한

표현과 대처를 달리 할 수 있기에 각 여성주

의 정체성 차원에 따라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

레스 관계에 달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수동적 수용과 같이 여성주의 정체성 인식 수

준이 낮은 경우, 성차별로 인한 분노 경험에

대한 인식의 틀이 없어 적절한 분노 표현을

하기 어렵고 분노를 억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이어질 것으로 예

측된다. 분노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분노

표현 양식 중 억압이 우울과 죄책감, 분노 등

과 같은 부정적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해왔다(Kopper & Epperson, 1996). 또한 국내의

화병 연구를 통해서도 수동적 수용의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의 조절효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화병에 대한 선행 연구는

화병은 한국의 문화 심리적 상황에서 드러나

는 일종의 분노 증후군으로(김종우, 2004), 분

노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제대로 다루

지 못하고 억제하면서 발생한 병이라는 점(조

흥건, 2002)에서 수동적 수용 차원이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더욱이 화병 진

단 대상의 80%가 여성일 뿐 아니라 화병의

유병 원인이 남편의 외도 및 폭행, 시댁과

의 갈등으로 나타나(전겸구, 김종우, 박훈기,

1998), 화병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여성의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가진 여성이 성차별 경험으

로 인한 분노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억압하

여 생긴 심리적 고통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

선희, 2013). 또한 폭로의 경우 성차별 세계에

대한 의식화가 두드러지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에게 가장 극대화되

어 있는 분노 경험이 분노 표출로 드러날 가

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분노 표출은 다양한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야기해 심리적 디스트

레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Fischer & Good,

2004). 새김-감화의 경우 역시 성차별적 세계

에 대한 분노에서 조금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

을 가지게 되지만, 남성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로 좋은 남성 혹은 나쁜 남성으로 구분하

게 될 수 있기에, 남성 지인과 대인 관계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McNamara & Rickard,

1989). 따라서 분노의 인식은 뚜렷하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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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절한 표현과 상호작용이 어려워 분노

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보호적인

조절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합, 적극적 헌신 차원의 경우 분노

를 여전히 느끼지만 분노 표현을 적시에 적

절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어(Klonis, Endo,

Crosby, & Worell, 1997) 분노가 심리적 디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적

극적 헌신의 특징인 사회 변화에 대한 헌신은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의 관계에서 보호요

인이 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다(Watson &

Grotewiel, 2016). 지금까지 여성주의 정체성이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절하는

지 살펴본 선행 연구는 없었으나,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중 수동

적 수용, 폭로, 새김-감화 단계는 분노와 심리

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강화하고,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중 통합, 적극적 헌신은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약화하는 조절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

에서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

레스의 관계에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의

해 조절된 분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차별 경험은 분노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분노 감정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분노를 매개하여 심리적 디스

트레스를 예측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여성주의 정체

성 차원의 조절효과를 가정하여, 여성주의 정

체성 차원에서 수동적 수용, 폭로, 새김-감화

는 조절 변인으로서 강화 효과를,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서 통합, 적극적 헌신은 약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령이 만 20세∼39세이면서 젠

더가 여성인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였다. 연구 참여자 387명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은 다음과 같다. 나이는 최저 만 20세에서

최고 만 38세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만 24.1세(SD=3.4)였다. 젠더는 여성이 387명

(100%)으로 전체 응답자가 여성이었다. 성적

지향은 이성애가 332명(85.8%), 양성애가 36명

(9.3%), 동성애가 1명(0.3%), 무응답이 12명

(3.1%), 기타가 6명(1.6%)이었다. 연인과의 관계

는 미혼(비혼)이 357명(92.2%), 기혼이 15명

(3.9%), 기타가 15명(3.9%)로 상당수가 미혼(비

혼)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이 259명(67%),

사무직, 관리직이 39명(10.1%), 서비스업이 7명

(1.8%), 기능직, 일용직이 2명(0.5%), 전문직이

31명(8.0%), 무직(실직, 퇴직)이 32명(8.3%), 기

타가 17명(4.4%)이었다. 자신에 대하여 지각한

경제적 수준은 ‘상’이 9명(2.3%), ‘중상’이 73명

(18.9%), ‘중’이 169명(43.7%), ‘중하’가 104명

(26.9%), ‘하’가 32명(8.3%)이었다. 최종 학력

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25명(32.3%), 전문

대학교 졸업이 8명(2.1%), 대학교 졸업이 187

명(48.3%), 석사 졸업이 28명(7.2%), 박사 졸업

이 2명(0.5%), 기타가 37명(9.6%)이었다.

측정도구

미묘한 성차별 경험(Gender Microag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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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GMS)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Capodilupo와 Torino(2012: Judson, 2014에서 재

인용)가 개발하고, Judson(2014)이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화한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서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이란 “짧고 일상적인 언어,

행동 또는 환경적인 모욕(의도적이든 본의가

아니든)으로 여성에 대한 적대적, 경멸적, 부

정적인 성차별적 경멸과 모욕감을 전달하는

것”이다(Nadal, 2010, p. 158). 추가적으로 번안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AMOS

25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 모형의 적합도 확인을 위하여 검정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Boomsma, 2000;

Kline, 2011). 검정의 유의도는 . p<.001로 적

합하지 않게 나왔으나 RMSEA의 경우 본 척

도는 .081로 보통 합치도로 나왔다(Browne &

Cudeck, 1993). SRMR의 경우 .08 이하면 모형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해석하는데(Hu & Bentler,

1999), 본 척도는 .0632로 모형 적합도가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 적합도와 간명

성을 모두 고려하는 RMSEA와 SRMR이 적절하

였으므로 본 척도를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에는 총 일곱

개의 하위요인이 있으며 전통적 가사 의무의

기대 6문항(예: “남성들은 내가 살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상화 5문항(예: “내가 모

르는 남성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본 적이 있

다.”), 자기주장에 대하여 혹독하게 여김 5문항

(예: “내가 남성 동료나 권위자의 의견에 동의

하지 않을 때, 나는 드센년으로 취급당한 적

이 있다.”), 외모에 대한 압박 3문항(예: “나는

내가 더 날씬해질 필요가 있다고 상기시키는

광고를 매일 접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

대 4문항(예: “남성들은 종종 내가 언제 결혼

을 할 것인지 묻곤 했다.”), 성차별의 부정 3문

항(예: “남성들이 나에게 사회에서 여성과 남

성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 받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가부장적 직업 기대 7문항(예: “나는

남성 동료가 발전할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지난 일 년 간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다양한 성차별 경험을 얼마

나 자주 경험했는지 평가한다. 척도는 5점

Likert식(1=전혀 없었다, 5=항상 일어났다)이

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서 더 많은 성

차별 경험을 한 것을 의미한다. 하위척도의

신뢰도로 전통적 가사 의무의 기대가 .72, 대

상화가 .74, 자기주장에 대하여 혹독하게 여김

이 .90, 외모에 대한 압박이 .90, 결혼과 출산

에 대한 기대가 .81, 성차별의 부정이 .75, 가

부장적 직업 기대가 .84, 전체 젠더 마이크로

어그레션 척도는 .93의 신뢰도를 보였다.

심리적 디스트레스(General Health Questionnaire

-12: GHQ-12)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Goldberg와 Hillier(1979)가 만들고 박종익, 김영

주, 조맹제(2012)가 번역 및 축약한 일반 건강

설문지를 사용했다.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하

위요인으로 Veit와 Ware(1983)는 우울, 불안,

행동 및 감정의 통제 불가를 제안한 바가 있

다. 한국판 일반 건강 설문지에서도 정신건강

의 하위 요인이 우울, 불안, 사회적 역기능으

로 나타나, 일반 정신 건강 설문지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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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차별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선행

연구(Finch, Kolody, & Vega, 2000; Noh &

Kaspar, 2003)에서는 우울만을 단일하게 정신건

강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한계가 있어, 본 연

구에서는 우울, 불안, 사회적 역기능을 의미하

는 심리적 디스트레스 개념을 통해 여성의 전

반적인 정신건강을 살피고자 한다.

일반 건강 설문지는 우울 및 불안 7문항(예:

“불행하거나 우울하다고 느낀다.”)과 사회적

역기능 5문항(예: “어떤 일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총 12문항이다. 최근 2-3주 동안 자신의

변화에 대하여 응답한다. 긍정 문항 5개는 역

채점하며, 총 12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고통이 큰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

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우울 및 불안 .83, 사회적 역기능 .82,

전체 척도가 .89로 나타났다.

분노(State Anger,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STAXI-K)

분노를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와 동료

들(1988)이 개발하고 전겸구, 한덕웅 및 이장

호(1997)가 번안한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에서 상태 분노(State Anger)를 사용했다. 본 척

도에서 상태 분노는 일시적인 감정적 및 생리

적 상태의 분노로 정의된다(Spielberger et al.,

1988). 척도는 총 10문항(예: “나는 짜증을 느

끼고 있다.”)으로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 응답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 분노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

났다.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Feminist Identity

Composite: FIC)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을 측정하기 위하여

Fischer 등(2000)이 Downing과 Roush(1985)의 여

성주의 정체성 발달 모델을 바탕으로 여성주

의 정체성 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만든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

하여 사용하였다.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척도

는 총 다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수동적 수용 7문항(예: “나는 남자는 남성

적이고 여자는 여성적이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기대에 의문을 갖지 않는다.”), 폭로 8문항(예:

“나는 여성으로서의 나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믿도록 속았다는 느낌이 든다.”), 새김-감화 4

문항(예: “나는 여성학에 큰 관심이 있다.”), 통

합 6문항(예: “나는 나의 독특한 개성과 나의

여성적인 특성을 조화시켰다고 믿는다.”), 적극

적인 헌신 8문항(예: “나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평등

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다.”)으로 총 33문항이

다. 척도는 5점 Likert식(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러하다)이며,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하도록 했다. 각 하위 척도를 합

산하여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각 차원을

각각 따로 조절 변수로 사용하였다. 하위 척

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수동적 수용이

.96, 폭로가 .87, 새김-감화가 .88, 통합이 .71,

적극적 헌신이 .85로 나왔다.

추가적으로 번안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확

인하기 위해 AMOS 25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 모형의 적합도 확

인을 위하여 검정,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을 사용하였다(Boomsma,

2000; Kline, 2011). 검정의 유의도는 p<.001

로 적합하지 않게 나왔으나 RMSEA는 .063으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508 -

로 괜찮은 합치도로 나왔다(Browne & Cudeck,

1993). SRMR은 .08 이하면 모형 적합도가 양호

하다고 해석하는데(Hu & Bentler, 1999), 본 척

도는 .0797로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 적합도와 간명성을 모두

고려하는 RMSEA와 SRMR이 적절하였으므로

본 척도를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나이, 생물학적 성별, 성적 지향,

현재 연인과의 관계, 종교, 직업, 경제적 수준,

최종 학력 수준을 확인하였다. 경제적 수준의

경우,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5개 선택지에

서 응답하도록 하였고, 선택지의 숫자가 높을

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20∼3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 분노, 심리적 디스트레스,

여성주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고 예측하고 공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연구 절차

설문은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 플랫

폼을 통하여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다

양한 20∼30대 여성을 모으기 위하여 대학 커

뮤니티 게시판과 온라인 카페를 통하여 표집

하였다. 대학별 커뮤니티의 게시판과 취직 관

련 인터넷 카페(예: 스펙업), 여성 관련 인터넷

카페(예: 레몬테라스) 등을 통해 참여자를 모

집하였다.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린

대학에는 서울 소재 4년제 사립대학 3곳과 지

방 소재의 4년제 국립대 1곳이 포함된다. 설

문지는 참여자가 연구 설명서를 읽고 연구 참

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경우에만 진행되었으

며, 설문을 시작하면서 연령과 성별을 응답하

고 연구대상자 조건에 부합할 시 설문을 시작

할 수 있었다. 설문은 연구 동의서, 젠더 마이

크로어그레션 척도, 일반 건강 설문지, 상태

분노 척도,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척도, 인구

통계학적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실시 전

에 3명의 석사 재학생에게 문항이 잘 읽히는

지를 확인했고 약간의 오타와 편집을 수정했

다. 평균 설문 응답 시간은 약 18분이었다.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와 여성주의 정

체성 차원 척도의 번안은 Brislin(1970)과 김아

영, 임은영(2003)의 척도 번안 연구에서 제안

한 역 번안 절차를 사용했다. 연구자가 최초

한국어로 번안한 뒤, 각각 심리학 대학원 석

사 및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중 언어 사용

자 1명이 역 번안하였고, 상담 및 임상심리학

석사 과정 재학 중인 이중 언어 사용자 1명이

역 번안된 척도와 원본 척도에 대하여 각 문

항을 비교하여 Likert 5점 척도(1=Not at all,

5=Completely)로 문항 간 유사성을 평정하였다.

평정 결과 3점 이하에 해당하는 문항은 역 번

안자와 평정자가 논의를 통하여 재수정하였다.

수정안은 상담 및 임상 석사 과정 재학 중인

이중 언어 사용자, 박사학위 소지자 1명, 상담

및 임상 석사 졸업자 1명과 논의를 거쳐 확인

후 최종 확정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SPSS

Macro Process 2.16, AMOS 25를 사용하여 통계

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들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2.0

을 사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 범위, 빈도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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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

였다. 또한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기

위하여 AMOS 25를 통해 척도의 적합도 검정

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

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으며 변인

간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SPSS Macro Process를 통해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했다. 모든 분석에는 인구통

제학적 변인 중 경제적 수준이 정신건강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에 따라(강상

경, 권태연, 2008),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에 대한 공변인(covariate)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했다. 모델 4를 사용하여 미묘한 성차별

경험, 분노,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단순

매개효과를 실시하였으며, 모델 14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분노를 매개로 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의 조

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및

간접 효과의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Macro Process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

식을 사용하였으며, 간접 효과의 95% 신뢰구

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결 과

변인들 간의 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의 특성과 관련성을

알기 위하여 각 변인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

와 각각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

했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1 2-1 2-2 2-3 2-4 2-5 3 4

1. 미묘한 성차별 경험(GMS) -

2-1. 수동적 수용(FIC) -.33*** -

2-2. 폭로(FIC) .64*** -.39*** -

2-3. 새김-감화(FIC) .51*** -.40*** .62*** -

2-4. 통합(FIC) .19*** -.024 .31*** .38*** -

2-5. 적극적 헌신(FIC) .39*** -.40*** .52*** .61*** .54*** -

3. 분노 .40*** -.13* .34*** .24*** .07 .20*** -

4. 심리적 디스트레스(GHQ) .20*** .05 .17** .08 -.20*** -.12* .48*** -

평균 2.71 1.84 3.62 3.56 3.46 3.72 1.49 2.08

표준편차 .59 .59 .79 .89 .59 .61 .53 .55

왜도 .16 .70 -.41 -.31 -.24 -.40 1.70 .53

첨도 -.33 .21 -.40 -.24 .45 .44 2.99 -.06

주. GMS=미묘한 성차별 경험, FIC=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GHQ=심리적 디스트레스.
***p<.001, **p<.01, *p<.05.

표 1.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N=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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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의해 조절

된 분노의 매개효과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분노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고,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의해 조절

된 분노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절차에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경제적 수준을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공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분노를 매개하여 심

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분노를 매개

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묘한 성차별 경험

이 많을수록 분노가 높고(β=.35, p<.001), 분노

가 높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β=.47, p.<.001). 10,000개의 부트

스트래핑 표본에 입각한 간접 효과(β=.16)의

95% 신뢰구간은 [.11, .22]로 둘 다 0보다 크게

나타나,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분노와 독립적으로 미묘한 성

차별 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은 나타나지 않았다(β=.01, p<.83).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Hayes

(2012)가 제안한 조건적 간접 효과를 검증했다.

Hayes(2015)는 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이 유

의미할 경우, 조건적 간접 효과가 조절 변인

의 값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른 수준에서 측정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을 통해 조절된 매개를 확인할 수 있

다고 제안했다. 조건적 간접 효과와 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유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부트스트래핑은 효과 크기를 알

기 위하여 큰 사이즈로 재표본 추출을 실시하

여 간접 효과 크기를 측정하며, 이에 따라 간

접 효과를 각각 측정한다. 부트스트래핑에서 0

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95% 신뢰 구

간을 만든다면, 이는 α<.05 내에서 효과 크기

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분노

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인구학적 변

인 중 경제적 수준을 공변량으로 설정하고 측

정하였다. 성차별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

계에서 각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수동적 수용,

폭로,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으로 조절

된 분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14를 실시하고, 표 2와 표 3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분노와 수동적 수

용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Index of

Moderated Mediation으로 본 모델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95% 신뢰 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Index=.07, SE=.04,

95% CI=[.00, .16]). 수동적 수용의 수준이 높

을수록 조건적 간접 효과가 더 강해졌다. 그

림 1의 (a)는 여성주의 정체성 수동적 수용의

수준에 따라,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

계의 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그

래프이다. 수동적 수용은 평균을 기준으로 표

준 편차 ±1로 수준을 구분했다. 본 그래프에

서는 수동적 수용이 낮은 경우(-1SD)가 수동적

수용이 높은 경우(+1SD) 보다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관계를 나타내는 기울기가 큰 것

을 나타냈다. 즉 수동적 수용이 높을수록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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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적관계가 더 강

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폭로의 경우에도 분

노와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Index=.05,

SE=.03, 95% CI=[-.11, .00]). 폭로의 경우, 폭

로의 수준에 따라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의 수준이 교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림 1의 (b)에서 볼 수 있듯이 폭로가 낮은 경

우(-1SD)보다 폭로가 높은 경우(+1SD)에 그래

프의 기울기가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폭로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분노

수준에 따라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정도가 낮아, 폭로는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

스의 정적 관계를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김-감화의 경우 분노와의 상호작용

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Index=-.01, SE=.03,

95% CI=[-.07, .03]). 통합 역시 분노와의 상

호작용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Index=-.04,

SE=.04, 95% CI=[-.12, .04]). 새김-감화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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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수동적 수용, 폭로, 적극적 헌신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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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각 새김-감화와 통합의 수준에 따라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미한 수

준은 아니었으나, 분노와 각 새김-감화(β=-.04)

및 통합(β=-.11)의 상호작용 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분노가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가는 관

계를 줄여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헌신의 경우 분노와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했다(Index=-.09, SE=.04, 95% CI=

[-.18, -.01]). 적극적 헌신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건적 간접 효과가 더 약해졌다. 그림 1의 (c)

는 적극적 헌신의 수준에 따른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그래프로,

적극적 헌신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가 더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만 20∼39세의 여성인 참여자

387명을 대상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

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분노가 매개할 때,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별 수준이 분노와 심리

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첫째, 경제적 수준을 통제했을 때,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분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으며, 미묘한

성차별 경험은 분노를 완전매개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분노 감정을 예측

하며(Bosson et al., 2010), 분노와 심리적 디스

트레스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Fischer & Good, 2004)를 지지하는 결과였

다. 다시 말해서 미묘한 성차별을 경험한 여

성은 다양한 감정 중에서 분노라는 감정을 크

게 느끼는데, 이러한 분노 감정의 적절한 표

현이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Sue et

al., 2009)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수준을 통제했을 때,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분노를 매개로 심리적 디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의 조절효과는 차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수동적 수용의 경우 그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는 수동적 수용 차원

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정적 관계가 강화되

는 것으로 나타났고(Moradi & Subich, 2002), 심

리적 안녕감이 약화되었다(Yakushko, 2007). 수

동적 수용의 경우 성 고정 관념에 머물러 있

는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높을수록

성차별로 인한 분노를 타인의 부적절한 행

동으로 귀인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으로

귀인하여 분노를 억압할 수 있고(Landrine &

Klonoff, 1997), 성차별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회복력이 낮아(Ding, 2012) 분노와 심리적 디

스트레스의 정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

석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폭로의 경우, 그 정도가 높을수록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적 관계가 약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가 높은 상황에

서, 폭로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폭로

차원이 높은 여성이 미묘한 성차별 경험으로

인해서 분노를 느끼더라도 자신의 분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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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조리한 사회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으로 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분노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되는 것으

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폭로가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관계를 가진다는 점만

(Fischer & Good, 2004; Saunders & Kashubeck-

West, 2006) 부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

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폭로가

보호요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분노와 같은 자기중심적 정서의 표현이 억제

되는 경향이 있기에(Markus & Kitayama, 1991),

폭로와 같이 분노를 적극적으로 의식하고 표

현하는 상태가 개인의 자기 주장성을 높이

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Sung, Kwag, & Lee,

2010),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적 맥

락에서 폭로 차원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보다 면밀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새김-감화와 통합의 경우 분노와 심리적 디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

레스의 관계를 약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새김-

감화의 경우 지금까지 있었던 주류 문화에서

나와 새로운 집단으로 들어서서 분노를 해소

할 수 있는 분출구라는 특징과 이전의 정체성

과 새로운 정체성이 공존하여 혼란을 경험한

다는 특징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분노와 심리

적 디스트레스 간의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통합

의 경우 성차별적인 경험을 했을 때 이를 부

조리한 사회 탓으로 귀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 맞는 대처를 찾을 수 있

다는 특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통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적극적 헌신의 경우 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적 관계를 유의

미하게 약화시켰다. 이는 Saunders와 Kashubeck

-West(2006)의 연구에서 적극적 헌신이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과 유사

한 결과로 적극적 헌신이 성차별로 인한 분노

와 그로 인한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결과는 적극적 헌신의 수준이 높은 여성

은 성차별로 인한 분노 감정을 새로운 변화를

위한 에너지로 사용하여, 사회 변화를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박경, 2003) 분노와 심리적 디

스트레스의 관계가 약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

와 치료적 개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

지만 이슈화되지는 않은 미묘한 성차별이 20

∼30대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

는 여성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행 논의와 더

불어 여성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미묘한 성

차별 또한 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Bates(2017)는 일상

중에 여성을 괴롭게 하는 일상의 성차별을 드

러내자고 주장했고,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 '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라는 프로젝

트를 통해, 여성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차별

경험을 글로 써 게시판에 올리도록 했으나 아

직 이러한 프로젝트가 소수의 여성에게만 알

려져 있고, 사회 전반에 공론화되지는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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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이처럼 미묘한 성차별이 소수의 담

론에만 국한되어 있을 경우, 미묘한 성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은 분노로 인해 심리적 디스

트레스를 경험하면서도 미묘한 성차별을 성차

별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성차별 가

해자에게 부당함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묘한 성차별이 무엇인지

사회가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미묘한 성차별

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성차별로 인해

여성이 받는 피해에 대한 실증적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미묘한 성

차별 경험이 분노를 매개로 심리적 디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여성이

경험하는 분노를 일반화해서 다루기보다 여성

주의 정체성 차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각기 다

른 접근법을 사용하는 여성주의 상담이 필

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McNamara & Rickard,

1989). 여성주의 상담은 “삶의 주체로서 여성

이 지니는 고유한 여성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으로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는 성차별적인 편

견을 극복하도록 평등한 위치에서 개인을 도

와주는 것”으로(박경, 2003), 여성주의 상담자

는 내담자의 여성주의 정체성을 파악하여 현

재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고 여성주의

정체성에 따라 치료적으로 개입해야 한다(최

해림, 1989; Downing & Roush, 1985). 특별히

본 연구에서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

적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던 여성주의 정

체성인 수동적 수용과 약화하는 역할을 했던

폭로에 적합한 여성주의 상담을 제안하면 다

음과 같다.

수동적 수용 수준이 높은 내담자의 경우 자

신이 경험하고 있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의

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성차별로 인한

분노 경험과 이에 따른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수 있으며(Downing & Roush,

1985), 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인해 상담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주의 상담

자는 수동적 수용 수준이 높은 내담자에게 내

담자 자신이 속한 사회의 목표나 기대에 스스

로를 동일시한 것으로 인해 유발된 심리적 디

스트레스가 있음을 알려주고, 사회적 기대가

아닌 내담자 자신의 목표나 욕구를 가지고 주

체적인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야 할

것이다(박애선, 1994; Forisha, 1981: 최해림,

1989에서 재인용). 또한 폭로의 경우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적 관계를 약화시킴에

도 불구하고 폭로는 여성의 심리적 취약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여성이 건강한 여성주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개입이

필요하다(Yoder, 2012). 특별히 여성은 자신의

욕구가 타당함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노 감정은 여성주

의 상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의 분노 감정을 적절하게 표

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때 여성주의

상담은 분노 경험을 통한 정서의 환기 및 사

회적 적응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분노를 에

너지로 사용하여 자기 자신과 가족, 학교, 경

제, 정치와 같은 구조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박경, 2003). 또한 성차별

로 인한 분노 감정은 지속되므로(Fischer &

Good, 2004),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담자에게도 각

차원 특성에 따른 여성주의적 상담과 함께 분

노 감정에 대한 작업 또한 적용되어야 할 필

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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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만 20∼만 39세(M=24.1)로 여성 전체를 대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연구 대상자 모집

결과, 92.2%의 참가자가 미혼(비혼)이었는데

(92.2%), 2016년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이 30.1세

임을 감안한다면(통계청, 2016) 참가자들의 미

혼(비혼) 비율이 높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

자가 20∼30대 전반으로 선정되어, 대학생 이

외의 참가자 또한 포함되었다는 장점에도 여

전히 20대 초중반의 대학생 참가자(67%)가 많

았음으로, 대학생 이외의 집단에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기혼 여성, 이혼 여성 등의 더 다양한

집단을 표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과

달리 직장의 유무, 혹은 직종에 따라 미묘한

성차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여성

의 직업 상태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와 여성주의 정

체성 차원 척도에 대한 타당도 연구가 추가

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는 .93의

Cronbach’s α 신뢰도를 보였으나, 한국 내에 존

재하는 성차별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

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척도도 각 차원(수동적

수용, 폭로,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 별

로 .76, .87, .88, .71, .85의 적절한 Cronbach’s α 

신뢰도를 나타냈지만, 국내의 여성주의 정체

성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을 수 있다. 여성주

의 정체성을 가진 주체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Frable, 1997), 추후 연구에서는 국내의 한국

여성의 여성주의 정체성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적 맥락에 맞

는 여성주의 정체성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

다. 셋째, 본 연구는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척

도가 지닌 한계로 여성주의 정체성을 다섯 가

지 하위 차원별로 따로 분석했기 때문에,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여성주의 정체성의 다양

한 차원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한

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한 개인 내의 다

양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을 종합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거나, 종단적

설계를 통해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의 발달 및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설문 연구이기 때문

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즉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분노 경험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분노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에 유의미한 관

계가 있으나 이를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성

차별 경험을 반영한 실험 연구를 실시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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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 Between Gender Microaggression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Women In Their 20s And 30s: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Anger And Feminist Identity Dimensions

Yaeon Kim Kyu Jin Yon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if feminist identity dimensions(Passive Acceptance, Revelation, Embeddedness

-Emanation, Synthesis, Active Commitment) respectively moderate the relation between ang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when anger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gender microaggressions and psychological

distress. Participants were 387 women in 20s and 30s and they completed the online survey which

measured gender microaggressions, feminist identity composite, state anger, and general health. The data

was analyzed with SPSS 22.0 and PROCESS MACRO 2.16(Hayes, 2012). As a result, anger mediated

between gender microaggressions and psychological distress when feminist identity dimensions moderated

between ang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Specifically, Passive Acceptance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contrast, Revelation and Active commitment weak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Whereas Embeddedness-Emanation and Synthesis

had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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